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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당시부터 생활불교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것이 바로

불교 역사지만 최근 그 위상은 예전과 다르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사람들이의구심을갖게되고불교또한예

외는아니다. 문명이끝없이발전하는현대

사회에서, 과연 불교의 위치는 어디인가?

불행하게도현재한국불교는개신교와가

톨릭교회보다교세면에서심각한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불교계 안팎에서는 불교

가 사회구성원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

적이다.

불교는태생부터자리이타와함께하화중

생을 위한 종교였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당시의 일화다. 부처

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나율’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

다 눈병이 생겨 실명하게 되었다.

아나율이 옷을 기우려했으나 바늘

에실을꿸수없었다. 아나율이“세

상에 복을 구하려는 사람은 나를 위

해 실을 꿰어달라”고 하자 부처님께

서“네 바늘을 가져오라”며 이렇게

말하셨다. 

“이 세상에 복을 얻고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 억울함을 참는 것과 계

를 내리는 것, 중생을 감싸고 보호함과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 여섯 가

지일에만족함이없이항상힘쓴다.”

부처님은 자이나교도에게 시집을 가

곤경에 처한 위사카를 위해 직접 사위성

으로 가셨고, 또 기원정사에서 말썽쟁이

아들을 가진 아나타핀디카를 위해 직접

자녀교화에나서기도했다.

이처럼 대중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부처님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모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의 한

국불교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받고있다.

사회생활 괴리, 탈종교화 직격탄

통계청이 구랍 19일 발표한‘2015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불교신자는 761만9000명으로

2005년 1058만8000명에서 약 297만명이 감소했

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탈종교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없는 국민은 56.1%로 무종교인이 종교부

문조사이후최초로과반을넘었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도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지점에 대해‘관심이 없어서’(45%)가 가장 높

은 이유로 꼽혔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등 다른 이유는 19% 이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특히 20대에서

55%에달했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40% 선이

었다.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 최근에는 종교

사사화 현상까지 일어나며 제도권 종교 중심의

신앙생활이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에

서는‘종교보다 개인적 수련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에는 불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인

은 25%, 가톨릭인은 29%였다. 

또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신자들이 유독 많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불교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음’도 꼽혔다. 불교

는 주요 종교 중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 향상

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률이 개신교 84%, 가톨릭

73%보다낮은 67%를기록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제도권

의 표준화된 불교로는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불교가 시대 흐름에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야한다”고조언했다.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그렇다면 불교가 대중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

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생명존중과

인권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

으로 평가받은 반면, 가족문제나 청소년 문제,

소비자보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낮은평가를받았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대국민여

론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보고

됐다. 불교는 특히 생명존중, 인권 등 사회참여

활동에대한 10개 내역 조사 중 가족ㆍ청소년 문

제나 소비자 보호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문제

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33.8%, 41.4%로 가장 높

았다.(긍정 14.9%, 11.6%) 불교사회연구소 측은

“여기에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가톨릭 45.8%,

개신교 44.9%에크게못미치는 38.7% 수준이었

다”고설명했다.

불교학계 원로들은 생활밀착형 불교만이 불

교에다시금생명을불어넣을수있다고밝혔다.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는“한국불교의 문제

는 한국사회에서 시대 징후를 읽어내는 성찰이

부족했고, 일반 대중들이지닌 고통을함께 하는

소통이 단절된 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모든 종교에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양면이 있다. 이상이 높더라도 현실을 외면하면

종교적기능을발휘할수없다. 스스로의고립을

벗어 던지고, 이제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 생활

속으로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

미주 한국불교 실패‘반면교사’

대중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는 이미 1970~80년

대 미국이민 초기 불교신자들이 대거 기독교계

로개종한사례에서극명히드러난다. 남가주클

레어몬트신학대학원아시아목회연구원은 1981

년 한인 의식구조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남가

주 한인 중 개신교신자는 64.8%, 가톨릭신자는

9.3%, 불교신자는 5.3%였다.

워싱턴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은“1980년대

이민자 중 개신교와 가톨릭에 포함되지 않은 사

람들이 46.1%였고, 그 중 절대 다수는 불교신자

였다”며“절대 다수의 불교신자들은 미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인 이민 1세

들을 위한 미주 한국불교의 포교는 철저히 실패

한것”이라고진단했다.

스님에 따르면 1977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하는 등

미주 한국 기독교계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프로

그램을전개했다. 이와달리당시미주한국불교

계에는 한인 이민1세 승려들과 재가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전무

했다. 

스님은“1997년 9월 21일 개원한 LA관음사의

로메리카 불교대학이 미국 전역에서 유일무이

하게 재가포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탈종교화 현상이 거세더라도 상대적으로 사회

와소통을잘한미주한국기독교는불교보다더

영향력을 갖게 됐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등교세가유지됐다”고말했다.

스님은“기복불교에 머물러 장ㆍ노년층만을

포교대상으로 간주하는 미주 한인사찰들과 다

르게 미주 한인교회는 한글학교 개설로 젊은 층

에 한국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사교ㆍ

교육프로그램을장년층을위해운영한다. 또각

종 문화강좌들을 노년층을 위해 개설하고 있다”

며“한인 1.5세와 2세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교회에 갈 수 밖에 없는 미주 한국종교 현실은

한국불교에많은시사점을준다”고말했다.

부산지역에서 영어ㆍ음악 수업을 비롯해 학

부모교육콘텐츠개발, 주말가족농장운영등에

앞장서고 있는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도“불교

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할 것을 고수하면서

도다양한콘텐츠를개발해제공할수있어야한

다”며“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

키면서도 내부에서 뿌리 깊은 신행이 이어지는

불교가 되는 것이 불자 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라고말했다. 노덕현·윤호섭기자

부처님, “중생위해직접교화나서

불교일상생활분야활동평가낮아

“현대인요구에대응과제남아”

불교와생활은不二, 대중속으로들어가라불교와생활은不二, 대중속으로들어가라이젠생활밀착형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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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한국인의 종교〉

- 불교사회연구소〈대국민여론조사 보고서〉

삶의질향상에도움되나?

사회적영향력은?

불교가족·청소년문제대응

부정 41.4% 긍정 11.6%

불교소비자보호문제대응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佛紀2561年 丁酉年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법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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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천천용용문문사사에에는는국국내내유유일일한한보보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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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많은은불불교교유유물물이이전전시시되되어어있있다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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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여성 보살피는 사회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대한불교조계종

태화산

주 지 도륜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주 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054-633-3464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02)732-1207

■경북 안동시 태화동 서악길 67-14
TEL054-852-9126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1층 불교여성개발원교육관
TEL 02)722-2101  FAX 02)722-2110


